봉사하는 삶

- 이탈리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메시지
자녀들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자녀들이 받는 사랑과 관심은 그들의 수와 더불어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열린 삶을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기억이자 뿌리이며 노인 존중과 그들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사회의 척도가 됩니다.
삶의 첫걸음, 마무리를 향한 삶. 문화사회는 봉사하는 삶의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이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임신한 순간, 모성애와 부성애에서 비롯한 책임감이 없으면 낙태의 비극을 이해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란 자녀들이 부모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나온 객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독립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자유와 책임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의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도덕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값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 자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는 언제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람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녀는 희망이자 기쁨의 기다림이지 어른들이 소유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기 자녀를 간절히 키우기 바라면서도 그럴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다른 가능한 형태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양이나 대리양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에 사랑의 만남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타인을 위한 봉사와 수 많은 형태의 기여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삶이란 일터나 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삶이란 그 자체로서 값진 것입니다. 병들거나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의식을 잃어가는 이들의 삶 모두도 값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스스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비탄에 빠진 고통스러운 삶을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에만 정열과 논의를 쏟아 붓는 것에 놀랍습니다. 완화치료법이나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처럼 사랑 받고 고통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으며 죽음에 다가가거나 삶을 이어가고 싶은 바램은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진정한 해결방법입니다.
이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모든 이에게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소유의 사랑이 아닌 애타적이고 책임감 있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분 자녀의 성장을 돕는 사제, 수사, 수녀, 선생님과 수 많은 어른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에게 부모의 근본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시회기관의 책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성심 것 돕는 산부인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들에게 감사합니다. 낙태의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하는 산모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꾸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질 뻔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정에 노인들을 모시고 지내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과거를 존중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는 나라의 일원으로 신뢰와 책임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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